
2004년 1월 3일 한병원협회 14층 회의실에서

사무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시무식을

갖고 국민∙ 정부 신뢰회복을 통한 병원계 발

전의 한 해를 다짐함.

조평래 부산시병원회장(해동병원장)을 정책이사

로 위촉하고 지난해 12월 9일 부산시병원회장에 선

임된 박홍근 구포성심병원장을 이사로 보임함.

(2. 27 부산시병원회 정기총선에선 구정회 좋은

삼선병원 이사장이 새회장으로 선출됨)

병원의 건강보험 실무담당자 등을 상으로

한 교육에서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올

해 업무추진방향으로『보장성 확 』, 『안정적 재

정운 도모』등을 내세우고, 세부계획으로 암질

환에 한 지원 강화,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, 상



가치제도 개선 추진 등 비용효과적 지불체계

마련, 적정약가기준 마련, 신의료기술 등의 결

정∙조정 및 급여기준 개선 건강검진제도 개선,

등을 들었음.

이와 함께 류근혁 복지부 의료급여과장의“2004

의료급여 정책방향”, 박인석 의료정책과 서기관의

“올해 보건의료정책 과제”등에 한 설명과 보험

급여과 김소윤 사무관의“건강보험 상 가치점수

개정내용”등 건강보험정책 및 의료급여정책 전반

에 걸친 방향과 변경내용에 해 교육함. 

의료법 제45조의2(의료기관단체의 설립)의 규정

신설('03.8.6)에 따라 본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법

인설립허가 사항 중 설립근거 변경에 한 사항을

복지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

정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병원계를

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함께

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 됨. 

2007년 IHF 총회의 한국 유치 타당성을 조사하

기 위해 IHF(국제병원연맹) 회장인 Gillian Morgan

박사가 내한, COEX, 분당서울 학교병원 등 시설

견학,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

한국의 총회유치 환경을 시찰하고“미래를 위한 병

원경 의 도전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가짐. 

전국병원 자금, 회계, 경리 담당자 300여명을

상으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의료기관회계

기준에 한 내용의 이해와 적용능력 함양을 위해

「의료기관회계 연수교육」을 실시하여 의료기관회

계기준 관련 법령의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(보건복



지부 보건자원과 손덕수 사무관), 재무제표 세부작

성방법 요령(가천의 병원경 학원 정기선 교

수), 의료기관회계와 세무처리(삼화회계법인 정창

모 회계사) 등을 강연함.

순천향 학교병원 심찬섭 원장을 한병원협회

이사에 보선함. 

주요 학병원장, 행정책임자, 인사∙기획∙노무

부서장을 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하에도

병원경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병원산업에 적

합한 노사교섭 모델에 해 심층 분석할 이번 연수

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 에 미치는 향

과 책(세브란스병원 이학선 기획예산팀장), 노사

교섭 형태별 장단점 분석(한국경 자총협회 이승

길 연구위원) 등의 특강과 토론을 통해 관련 주제

에 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함.

박 요 이 목동병원장을 부회장으로, 정사준 경

희 부속병원장을 경 이사로, 유병욱 시립동부병

원장을 정책이사로 각각 위촉함. 

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, 보건의료산업의

육성 및 지원,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, 외래환자

본인부담금 조정,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 보장

등 병원경 난 타계와 국민의료발전을 위한 방안

을 건의함.



한병원협회의료용구업종 컨소시엄에서 수행중

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(표준화 및 물품DB

구축/전자카탈로그 구축/업무 및 문서프로세스 표

준화 등)의 ISP(정보전략계획) 보고서가 완료되어

18일 서울 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의

료용구업종 ISP 발표회를 갖고 관계 전문가들의

의견을 수렴함.

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병원관련업계의 경

악화로 광고게재량 감소 및 미수금 증 로 인해 병

원신문 운 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본회에서 추

가지원할 것을 결의함.

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을 초청, “중

소병원에 한 의료정책 방향과 중소병원 활성화

방안”에 해 강연함.


